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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ce-induced preference change (CIPC) is a widely known phenomenon in which preference changes after decision making 
(choosing/rejecting). Recently, one study reported that even perceptual judgments can change in accordance with one’s 
decision-making. This result raises the possibility that judgments in general, (not only those related to preference) can change 
after making a choice. Hence, the concept of CIPC may be conceived of as an instance of a more general phenomenon of 
choice-induced judgment change (CIJC). Given only one report of CIJC so far, the present study examined whether CIJC can be 
replicated using different methods, thereby testing the generalizability of CIJC. In the present study, participants first rated the 
degree to which the distribution of dots in an array were circular. Next, they were presented with a pair of dot arrays that had 
been rated similarly and were asked to choose the array with a more circular distribution of dots. Finally, participants once again 
rated the degree to which the distribution of dots in each array were circular.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ratings of chosen 
stimuli increased while those of rejected stimuli didn’t change, replicating the phenomenon of CIJC. Our findings support the idea 
that judgments in general, (not only preference-based, and even perceptual ones) change in accordance with one’s decision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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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선택을 할 때 대상에 대한 자신의 태도가 선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선택하는 행

위가 태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심리학 분야에서 ‘태도’

란 선호, 믿음, 정서 등에 기반한, 대상에 대한 심리적인 경

향성을 의미한다; Jain, 2014). 이 중 선호가 선택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현상을 ‘선택 후 선호 변화’(Choice-Induced 

Preference Change, 이하 CIPC)라 한다. CIPC는 유사한 정

도로 선호하는 두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선택한 

대안에 대한 선호는 증가하고 선택하지 않고 기각한 대안에 

대한 선호는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Brehm, 1956). CIPC 

현상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론은 인지부조화(cognitive 

dissonance) 이론인데, 이 이론에 따르면 믿음, 태도, 행동 

등의 인지적 요소 간에 불일치가 생기면 인지적 긴장 상태인 

‘인지부조화’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불편감을 감소시키기 위

해 상대적으로 쉽게 변경 가능한 요소를 변화시켜 인지부조

화를 해소한다고 한다(Festinger, 1957). 인지부조화 이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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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Example trial and task procedure of the RCRC free-choice paradigm. The black and gray bars on top represent the sequence 

of the RCR (black) and RRC (gray) conditions, respectively.

따르면, 이미 행한 선택은 변경할 수 없으므로, 변경할 수 

있는 태도를 선택과 부합하도록 변경함에 따라 CIPC현상이 

나타난다고 이해할 수 있다(Coppin, Delplanque, Cayeux, 

Porcherot, & Sander, et al., 2010; Izuma et al. 2010; Lee 

& Daunizeau, 2020; Sharot et al., 2012; 그 외 이론들은 

Hwang & Cho, 2020; Kim & Cho, 2023의 설명 참조). 

한편, 통제 조건으로 선호가 배제된 의사결정 과제를 사용

한 두 선행 연구에서, 선호가 배제된 지각적인 의사결정 시

에는 선택이 태도 변화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고하

였다(Nakamura & Kawabata, 2013; Hwang & Cho, 

2020). 그러나, 이 두 연구의 통제 조건에서 평정의 기준은 

선호였던 반면, 선택 단계에서만 지각적인 기준(예를 들어, 

더 둥근 얼굴)을 적용하여, 평정과 선택의 판단 기준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으로 인해 두 연구

의 통제 조건에서 선택 이후 태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

해 최근 한 연구에서는 평정과 선택 시 모두 지각적인 기준, 

즉, 얼굴 사진의 ‘모핑’ 정도(한 얼굴 사진이 얼마나 여러 

개의 얼굴 사진을 합성하여 만든 것으로 보이는지)로 일치

시켜, 선호가 배제된 의사결정에서도 선택 이후에 지각적 

판단이 선택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관찰하

였고, 이를 ‘선택 후 판단 변화’(Choice-Induced Judgement 

Change, 이하 CIJC)라 명명하였다(Kim & Cho, 2023). 

‘CIJC’ 현상의 발견은, 선택 이후에 태도가 변화하는 현상이 

비단 선호에 기반한 의사결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선호

가 배제된 의사결정 맥락에서도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단, Kim & Cho(2023)의 연구에서 사용

된 사용한 얼굴 자극은 인간이 영아 시기부터 매력도에 따라 

자발적으로 선호를 형성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선호가 배제

된) 지각적 판단 과제를 사용하였을지라도 선호를 완전하게 

배제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Langlois et al., 1991; 

Rubenstein et al., 1999; Slater et al., 2000). 또한, 현재까

지 선호가 배제된 의사결정 맥락에서 CIJC 현상을 보고한 

연구가 단 하나뿐이므로, 다양한 맥락에서 CIJC 현상을 반복 

검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더 완전하게 선호를 

배제한 자극을 이용하여 CIJC 현상을 관찰하고자 하였다. 

방  법

참가자

만 18세 이상 성인 35명이 실험에 참여하였다(남성: 18명; 

연령 평균(표준편차)=23.6(±2.3)세).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속

한 기관의 연구윤리 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되었다. 참가자는 실험자로부터 실험

에 관한 제반 사항들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자발적으로 동

의서에 서명한 뒤에 실험에 참여하였다. 모든 참가자는 실험

을 완료한 뒤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받았다. 실험 참여를 중

도에 중단한 참가자 1명과 미응답 시행이 10% 이상인 참가

자 2명을 제외한 32명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자극

본 연구는 자극에 대한 선호가 판단과 의사결정에 개입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선적으로 분포하는 점들의 집

합을 자극으로 선정하였다(Figure 1). MATLAB 프로그램의 

NASCO 어플리케이션(Guillaume et al., 2020)을 사용하여 

점 집합 자극 130개를 제작하였다. 집합 내 모든 점을 포함

하는 최소 크기의 곡선 도형인 볼록 껍질(convex hull)의 크

기를 통제하여 점 집합을 제작하였으며, 자극의 크기는 모두 

900*900 픽셀(pixel)이었다. 이 중 10개는 연습 시행에, 나

머지 120개는 본 실험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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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선택으로 인한 판단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에서 

제안된 자유선택 패러다임(Figure 1)을 사용하였다(Chen & 

Risen, 2010). 이 패러다임에서는 평정과 선택 단계가 두 번 

반복되는 RCRC(Rating-Choice-Rating-Choice) 구조를 가

진다(Brehm, 1956; Chen & Risen, 2010; Enisman et al., 

2021; Izuma & Murayama, 2013; Salti et al., 2014). 

참가자 내 설계로, 실험 조건은 ‘1차 평정 - 1차 선택 - 

2차 평정(Rating-Choice-Rating, 이하 RCR 조건)’의 

절차로, 통제 조건은 ‘1차 평정 - 2차 평정 - 2차 선택

(Rating-Rating-Choice, 이하 RRC 조건)’의 절차로 진행되

었다. RRC 조건에서는 (2차 선택이 2차 평정 다음에 진행

되므로) 선택이 두 번째 평정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반면, 

RCR 조건에서는 선택이 두 번째 평정에 영향을 줄 수 있

다. 따라서, RRC 조건과 비교하여 RCR 조건에서의 태도 

변화가 유의하게 클 경우, 태도 변화가 (단순히 평정을 두 

번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평균으로의 회귀 등에 의한 통

계적인 현상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선택에 기인한 현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Chen & Risen, 2010). 

1차 평정(Rating 1).  매 시행에서 먼저 화면 중앙에 응시점

이 1초 동안 나타난 뒤 화면 중앙에 하나의 점 집합과 하단

에 평정 척도가 제시되었다. 각 점 집합이 나타난 순간부터 

5초 이내에 참가자는 점 집합을 보고 점들의 분포가 얼마나 

원형에 가까운지를 평정하였다. 평정에는 8점 척도(원형에 

가까울수록 8번 방향, 원형과 다를수록 1번 방향으로 응답)

가 사용되었다. 이 과제는 총 120시행으로 구성되었다.

1차 선택(Choice 1).  매 시행에서 먼저 화면 중앙에 응시점

이 1초 동안 제시된 다음, 1차 평정 과제에서 유사한 점수를 

받은 두 개의 점 집합이 나란히 5초 동안 제시되었다. 참가

자는 두 집합 중 점들의 분포가 더 원형에 가깝다고 판단되

는 점 집합을 선택하였다. 왼쪽 자극을 선택하려면 S키, 오

른쪽 자극을 선택하려면 K키를 눌러 응답하였고, 응답 후 

선택한 자극의 테두리가 노란색으로 바뀌었다. 이 단계는 1

차 평정 과제에서 사용된 120개 자극 중 60개 자극을 사용

하여 30 시행으로 진행되었다. 

2차 평정(Rating 2).  1차 평정 과제와 동일한 자극 및 절차

를 사용하였다.

2차 선택(Choice 2).  1차 선택 과제와 동일한 절차를 사

용하되, 1차 선택 시 사용하지 않은 60개의 자극을 사용하

였다.

설계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 내 설계로 RRC(통제 조건)와 RCR

(실험 조건) 조건을 사용하였다(Chen & Risen, 2010; 

Izuma & Murayama, 2013; Enisman et al., 2021). 

자료 분석

종속 변인인 ‘평정 변화량(Rating Change)’은 각 점 집합에 

대하여 2차 평정 점수에서 1차 평정 점수를 뺀 값으로 산출

하였다. 평정 변화량은 각 자극에 대한 판단이 어떤 방향으

로 얼마나 변화하였는지를 나타낸다. 평정 변화량의 절대값

이 클수록 1차 평정과 비교하여 2차 평정값이 크게 변화하

였음을 나타낸다. 평정 변화량이 양수이면 1차 평정 대비 2

차 평정에서 점 집합이 더 원형에 가깝다고 판단하였음을 의

미하고, 평정 변화량이 음수이면 1차 평정 대비 2차 평정에

서 점 집합이 원형에 덜 가깝다고 판단하였음을 의미한다. 

평정 변화량이 선택 여부와 실험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선택 여부(선택, 기각)와 실험 조건(RCR, 

RRC)을 요인으로 하여 2×2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시행할 

것이다. 더불어, 선행 연구에 기반하여, 선택한 점 집합의 판

단 변화량에서 선택하지 않은 점 집합의 판단 변화량을 뺀 

값인 ‘Spreading Of Alternatives’(이하, SOA)도 종속 변인으

로 사용하였다(Chammat et al, 2017; Chen & Risen, 

2010; Izuma & Murayama, 2013; Luo & Yu, 2017; Kim 

& Cho, 2023). SOA의 값이 클수록 기각된 자극과 비교하

여 선택한 자극에 대한 평정의 변화가 크게 일어났음을 의미

한다. 

결  과

기술 통계

선택 여부와 실험 조건에 따른 평정 변화량의 평균과 표준편

차는 다음과 같았다. RCR 조건에서 선택한 자극과 기각한 

자극의 평정 변화량의 평균(표준편차)은 각기 .67(±.7)과 

.04(±.59)였다. RRC 조건에서 선택한 자극과 기각한 자극

의 평정 변화량의 평균(표준편차)은 각기 0.48(±.48)과 

–.02(±.51)였다. 또한, RCR과 RRC 조건의 SOA의 평균

(표준편차)은 각기 .63(±.43)과 .50(±.3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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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Results of the (A) 2 by 2 repeated measures ANOVA on Rating Change and (B) paired samples t-test on SOA. (A) The 2 

way interaction between Condition (RCR, RRC) and Choice (chosen, rejected) was significant (*p<.05). The main effect of Choice 

was also significant (***p<.001). The simple main effect of Choice was significant in both RCR and RRC conditions (***p<.001). 

(B) The difference in SOA values between the RCR vs. RRC condition was significant (*p<.05). Each error bar represents standard 

error of the mean.

선택 여부와 실험 조건이 평정 변화량에 미치는 영향

평정 변화량에 대하여 2×2 반복측정 분산분석(요인 1: 선택 

여부, 요인 2: 실험 조건)을 시행한 결과(Figure 2A), 선택 

여부와 실험 조건의 상호작용 효과(F(1,31)=4.21, p=.049, 


=.120)와 선택 여부의 주효과(F(1,31)=94.44, p<.001, 



=.753)가 유의하였다. 실험 조건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

다(p=.22). 각 실험 조건 별로 선택 여부가 평정 변화량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해, 대응 표본 t-검정을 통하여 

실험 조건에 따른 선택 여부의 단순 주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RCR(t(31)=8.32, p<.001)과 RRC(t(31)=8.95, 

p<.001, Cohen’s d=1.581) 조건 모두에서 선택 여부의 단순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단일표본 t 검정 결과, 기각한 자극의 

평정 변화량은 RCR 조건(t=.38, p=.707)과 RRC 조건

(t=-.18, p=.858)에서 0과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다. 

실험 조건 간 SOA 차이 비교

본 연구에서 나타난 평정값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선택에 기

인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 조건인 RCR 조건과 통제 

조건인 RRC 조건 간의 SOA의 차이를 대응 표본 t-검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Figure 2B). 분석 결과, RCR 조건의 SOA 

(M=.63, SD=.43)가 RRC 조건의 SOA(M=.50, SD=.32) 보

다 유의하게 컸다(t(31)=2.05, p=.049). 이러한 결과는 선택

이 두 번째 평정값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RRC 조건에 비하

여 선택이 두 번째 평정값에 영향을 주는 RCR 조건에서 

CIJC 현상이 유의하게 더 크게 발생했음을 나타낸다. 

논  의

대상에 대한 선호가 의사결정 이후 자신의 선택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는 CIPC 현상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반복적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는 의사결정 이후에 나타나

는 태도의 변화가 비단 선호에 기반한 의사결정 맥락에 국한

되지 않고, 선호가 배제된 의사결정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을 

재검증하였다. 현재까지 CIJC 현상은 단 하나의 선행 연구

(Kim & Cho, 2023)에서 보고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해당 

연구의 방법론을 개선하고자 선호를 더 완전하게 배제한 자

극을 사용하여, 선택 후 태도 변화가 지각적인 판단과 의사

결정 맥락에서 관찰되는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

들은 먼저, 점 집합을 보고 점들의 분포가 원형에 가까운 정

도를 평정(1차 평정)한 후, 평정 값이 유사한 두 개의 점 집

합이 쌍으로 제시되면 두 자극 중 점의 분포가 더 원형에 

가까운 자극을 선택(선택 단계)하였다. 그 후 다시 각 점 집

합에 대하여 점들의 분포가 원형에 가까운 정도를 평정(2차 

평정)하였다. 

실험 결과, 선택 단계에서 ‘선택’된 자극들은 1차 평정에 

비해 2차 평정 시 평정 점수가 증가(더 원형에 가깝다고 판

단)하였고, 반면 ‘기각’된 자극들은 1차에 비해 2차 평정 시 

평정 점수가 변화하지 않았다. 이러한 패턴은 RCR과 RRC 

조건 모두에서 관찰되었으나, 절차 순서 상 선택이 평정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RRC 조건의 평정 변화는, Chen & 

Risen (2010)이 제안한 바와 같이 평균으로의 회귀 현상, 척

도의 한계 등에 기인할 것으로 사료된다. RCR 조건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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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변화가 실질적으로 선택에 기인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

여, 두 조건의 평정 변화를 비교한 결과, RRC 조건에서보다 

RCR 조건에서 유의하게 평정 변화량이 컸다. 또한, SOA 

역시 RRC 보다 RCR 조건에서 유의하게 더 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관찰된 ‘선택 후 판단 변화(CIJC)’ 현상은 실질

적으로 선택 행위에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를 통해, 선호가 배제된 지각적 판단과 

의사결정 시에도 CIJC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Kim & Cho (2023)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할 

뿐 아니라 특히, 선호의 개입을 더 완전하게 배제한 점 집합 

자극을 사용하여 CIJC 현상을 확인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이

로써, 이전에 많은 선행 연구에서 보고되었던 ‘선택 후 선호 

변화(CIPC)’ 현상이 보다 포괄적인 ‘선택 후 판단 변화 현

상’의 한 단면일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즉, 본 연구 결과

는, 대상에 대한 (선호를 포함한) 태도 뿐 아니라 지각적 판

단 역시 의사결정 행위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현상 

즉, CIJC의 발생을 재확인시켜 준다. 

본 연구에서는 CIJC 현상이 CIPC를 포괄하며, 인지부조

화 이론에 따라 CIJC 현상이 판단과 선택 행동 간 인지적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선택한 

대상에 대한 판단을 선택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추측하나 CIJC 현상의 명확한 인지·

신경과학적 기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후속 연구가 필

요하다. 뇌영상, 아이트래커, 경두개 자기자극 등 다양한 방

법론을 이용한 후속 연구들을 통해 ‘선택/기각’ 여부에 대한 

기억이 CIJC 현상의 발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러한 

현상이 의사결정의 어느 시점에 발생하기 시작하는지 등을 

밝히는 것이 후속 연구 문제로 남아 있다(Davydova et al., 

2023; Jarcho et al., 2011; Voigt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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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후 선택 또는 기각에 따른 지각적 판단의 변화 현상

김동호1, 조수현1

1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의사결정 즉, 선택 혹은 기각으로 인하여 대상에 대한 선호가 변화하는 현상을 ‘선택 후 선호 변화(choice-induced preference 

change, CIPC)’라 한다. 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선호가 배제된 지각적 판단과 의사결정 시에도 선택으로 인한 판단 변화가 발

생할 수 있으며, 이 현상을 ‘선택 후 판단 변화(choice-induced judgement change, CIJC)’라 한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까지 

단 하나의 연구에서만 보고되었으므로, 본 연구는 점 집합 자극을 사용하여 선호를 더 확실하게 배제한 판단과 의사결정 과제

를 이용하여 CIJC를 재확인하고자 하였다. 참가자들은 1차 평정 단계에서, 점 집합 자극을 보고 점들의 분포가 원형에 가까운 

정도를 평정하였다. 그 후 선택 단계에서는, 1차 평정값이 유사한 두 개의 점 집합 쌍 중 점들의 분포가 더 원형에 가까운 집

합을 선택하였다. 다음, 2차 평정 단계에서는 다시 한 번 각 집합에 대하여 점들의 분포가 얼마나 원형에 가까운지를 평정하

였다. 실험 결과, 선택된 자극의 2차 평정값은 1차 평정에 비해 증가한 반면, 기각된 자극의 2차 평정 값은 1차 평정에 비해 

변화하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해, 선호를 배제한 지각적 판단과 의사결정 시에도 CIJC 현상이 나타남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의사결정 이후에 판단이 선택/기각 행위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현상이, (선호에 기반한 판단과 의사결정에

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각적 판단과 의사결정 맥락에서도 나타나는 더 보편적인 현상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주제어: 선택 후 선호 변화, 선택 후 판단 변화, 태도, 의사결정, 선택, 기각, 인지부조화 


